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｜안전한사회를만들기위해서는국민의안전의식제고가필요
● 안전은 불필요한 비용이 아니며, 안전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불해야 하는 인적∙경제적 손실은 막대함. 
- 특히 한국의 산업재해자는 92,256명(2012년 기준)이고,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19조 3천억 원
으로 추정됨(고용노동부, 2013). 
●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제도, 안전관리시스템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의식도 매우 중요함.
- 고속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보다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어 안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낮음.
- 안전 의식이 사고 예방 및 대처에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
전 의식 수준을 향상시켜야 함. 
●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과 OECD 회원국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안전 중시도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
출하고자 함.
｜분석자료: 세계가치관조사6차(World Value Survey Wave 6)
● 분석 자료: 세계 가치관 조사(6차) 공개 데이터
- 세계 가치관 조사는 1981년부터 5년 주기로 가치관을 측정하는 국제비교조사로 현재 6차 조사
(2010~2014)가 진행되고 있음.  
- 6차 조사에 참여한 57개국 중 2010~2012년에 조사한 52개국의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음.
● 분석 대상: 15개 OECD 회원국 취업자 12,240명을 분석
- 국가별 표본 수: 네덜란드 924명, 뉴질랜드 535명, 독일 1,114명, 멕시코 996명, 미국 1,238명, 스웨덴
720명, 스페인 513명, 슬로베니아 513명, 에스토니아 877명, 일본 1,476명, 칠레 601명, 터키 665명, 폴
란드 485명, 한국 709명, 호주 874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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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OECD 15개국 중 한국의 안전 중시도(41.2%)는 12위, 안전 체감도(68.8%)는 13위로 낮음.
- 직업특성별로는지적노동자(47.1%)보다위험노출가능성이높은육체노동자(42.7%)의안전중시도가낮음. 
-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(40.9%)가 대졸 이상(41.6%)보다 안전 중시도가 낮음.
-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(42.0%)이 고소득층(57.6%)보다 안전 중시도가 15.6%p 더 낮음. 
-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초∙중∙고부터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, 안전에 대한 캠페




- 분석 시 국가별 가중치를 적용함.  
● 분석 문항1)
- 안전 중시도: ‘이 사람에게는 주변이 안전하여 위험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’를 사용하였
으며, 응답자 본인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지를 6점 척도(1점: 나와 전혀 비슷하지 않다, 2점:
나와 비슷하지 않다, 3점: 나와 약간 비슷하다, 4점: 나와 어느 정도 비슷하다, 5점: 나와 아주 비슷하다,
6점: 나와 대단히 비슷하다)로 측정함. 
- 안전 체감도: ‘00님이 느끼기에 요즘 00님의 이웃이(동네가)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?’를 사용
하였으며, 이 문항은 4점 척도(1점: 전혀 안전하지 않다, 2점: 별로 안전하지 않다, 3점: 어느 정도 안전
하다, 4점: 매우 안전하다)로 측정함. 
● 분석 방법: 
- 안전 중시도는 5점 이상(6점 척도), 안전 체감도는 3점 이상(4점 척도)을 응답한 비율로 분석함.
- 직업의 특성(육체노동-지적노동)은 10점 척도(1점: 육체노동과 관련된 직종, 10점: 지적활동과 관련된 직
종)로 측정하였는데, 그중 1~3점은 육체노동, 8~10점은 지적노동으로 분류하여 분석함.
- 소득 수준은 10점 척도(1점: 저소득, 10점: 고소득)로 측정하였으며, 저소득층은 1~3점, 고소득층은
8~10점으로 분류하여 분석함. 
｜한국취업자의안전중시도는OECD 15개국중12위
● 한국 취업자의 안전 중시도는 41.2%로 15개국 중 12위를 차지함.
- 대체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고 안정된 나라는 안전 중시도가 낮은 반면,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
고 불안정한 나라는 안전 중시도가 높게 나타남.
｜한국은안전체감도와안전중시도모두하위권으로안전불감증심각
● 한국 취업자의 안전 체감도는 68.8%로 15개국 중 13위를 차지함.
- 국가별 안전 체감도와 안전 중시도의 관계를 살펴보면, 안전 체감도가 낮은 국가는 안전 중시도가 높고,
안전 체감도가 높은 국가는 안전 중시도가 낮은 경향이 있음.
- 반면 한국은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으면서도 정작 안전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않아 안전불감증이
심각한 수준임. 
[그림 1] 안전 중시도 국제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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｜각주｜
1) 안전 중시도와 안전 체감도 문
항은 설문지에서 점수가 높을수
록 부정적인 응답으로 조사했기
때문에 역코딩하여 분석함.
｜육체노동자가지적노동자보다안전을중시하는경향이낮음.
● 직업 특성별 안전 중시도를 보면, 한국의 육체노동자는 42.7%로 지적노동자(47.1%)보다 4.4%p 낮음.
-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육체노동자의 안전 중시도가 지적노동자보다 높게 나타남. 이는 위험에 노출될 확
률이 높은 육체노동자들이 그만큼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임.
- 칠레, 멕시코, 터키 등 안전 체감도가 낮은 국가는 육체노동자의 안전 중시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, 한
국은 안전 체감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노동자의 안전 중시도가 낮음.  
｜위험노출가능성이높은저학력∙저소득층의안전중시도가더낮음.
● 학력별 안전 중시도를 보면, 한국은 고졸 이하(40.9%)가 대졸 이상(41.6%)보다 낮게 나타남. 
-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이 큼.
- 특히 독일, 뉴질랜드, 스웨덴에서는 고졸 이하가 대졸 이상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비중이 각각 20.5%p,




두 축의 교차점은 안전 중시도와
안전 체감도의 평균임(평균 안전
중시도: 49.8%, 평균 안전 체감도:
86.2%). [그림 2] 안전 체감도 - 안전 중시도 국제비교
[그림 3] 직업 특성별 안전 중시도
● 소득 수준별 안전 중시도를 보면, 한국은 저소득층이 42.0%, 고소득층은 57.6%로 고소득층의 안전 중시도가
높음. 
- 또한 한국은 15개 국가 중 소득 수준 간 안전 중시도 격차가 15.6%p로 가장 큼.
- 한국과 달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김. 
- 특히 슬로베니아(저소득층: 66.2%, 고소득층: 52.8%)와 네덜란드(저소득층: 31.0%, 고소득층: 20.3%)는
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안전 중시도 비율이 크게 높음. 
● 한국의 취업자들은 안전 체감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, 안전 중시도 또한 낮아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
임을 알 수 있음. 
- 초∙중∙고부터 안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, 대중매체를 활용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 안전
의식을 제고해야 함.
● 육체노동자,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은 위험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지만, 안전을 중시하는 경향은 오히
려 낮게 나타나 안전의 양극화가 우려됨. 
- 취약계층의 안전의식이 낮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프로
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. 
- 또한 안전 위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이 일하는 작업현장의 안전 수준 및 근로자
의 안전의식을 높여야 할 것임.   
이은혜 (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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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 4] 학력별 안전 중시도
[그림 5] 소득 수준별 안전 중시도
